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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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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iscriminate the groups clustered by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and to explore 
the quality of parent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predicting the types of groups. The subjects were 
the 688 fourth-grad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as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inputting the mobile phone dependency and use 
type, the four clustered groups were produced. Secondly, the quality of parent child-rearing attitudes and peer relationships 
discriminating the four groups were parents' supervision, over-involvement, love, senses of non-alienation from peers 
and communicating with the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e parent education and peer-relationship improving 
program to form children's good habits of mobile phon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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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휴대전화 이용률이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3.6%이며 스마트폰 보유율은 27%에 이르고 있다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2012). 특히 초등

학생 휴대전화 보유율은 지난 4년간 급속히 증가하였는

데, 2007년 초등학생 휴대전화 보유율은 60%이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90% 정도의 초등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

아동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증가한 이유는 휴대전화 기

능의 다양화,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 아동대상 강력범죄의 

증가 등을 통해 설명된다. 우선 최근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휴대전화가 문자메시지의 교환, 인터넷 사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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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능을 제공함에 따라 주도성이 높아지는 아동기부

터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사회·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Alexander, 2000; Katz, 1999). 둘

째, 아동기에는 또래동조 성향이 증가함에 따라 주변 또래

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욕구를 높일 

수 있다(Cho & Chung, 2012). 셋째, 최근 몇 년간 아동대

상의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자

녀의 안전 상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유율의 증가 및 소지연

령 하향화 추세와 더불어 아동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다. 최근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2013)의 조사에 의하면 

2012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11.1%로 전년(8.4%) 대비 

2.7% 정도 증가하였고 스마트폰 중독률이 가장 높은 연령

층은 10대(18.4%)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는 아동 및 청소

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자신

의 안전여부를 부모에게 알리는 긍정적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중독될 경

우 전자파로 인해 호르몬 분비이상을 유발하거나(Maisch, 
2003), 주의집중력의 저하 및 사고의 단순화와 글쓰기 능

력을 퇴화시키며(Gwag, 2004), 휴대전화를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Ling, 2002). 더
욱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아동은 적대감이 높으며 부

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Bianchi & Phillips, 2005). 특히 아동은 사회적 유행에 쉽

게 영향을 받으며(Cho, 2013), 매체를 통해 획득된 정보에 

대한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하므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 

및 중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은 의존 또는 중독이라는 개념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들은 휴

대전화 의존과 중독을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나(Jang & Chae, 2006; Kim, 2012; Lee, 2009) 휴
대전화 의존과 중독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휴대전화 중독

은 DSM-IV의 약물중독에 기반하여 정의된 인터넷 중독

의 진단기준(Goldberg, 1996)을 따르고 있으며(as cited in 
Jang, 2011), 구체적으로 휴대전화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사용자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Kim, 2012). 반면 휴대전화 의

존은 휴대전화 중독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되거나, 타인과 

비교하여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함으로써 상대

적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Jang & Chae, 2006; Kim & 

Kim, 2004). 현재 휴대전화 중독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표

준화된 임상검사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주로 인터넷 중

독 진단검사를 보완하여 휴대전화 중독여부를 평가하고 

있다(Lee, 2009). 그러나 휴대전화는 통화기능 외, 모바일 

인터넷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컴퓨터에 비해 늘 소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의 인터넷 중독진단 검사를 사용

해 휴대전화 중독여부를 판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2). 따라서 표준화된 임상 

진단척도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중독이라

는 용어보다 상대적 개념에서 휴대전화 의존이라는 용어

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휴대전화 의존과 더불어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

기 시작한 요인은 휴대전화 활용유형이다. 휴대전화 활용유

형은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와 휴대전화 활용유형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휴대전화 활용유형은 

친구관계형, 가족관계형, 오락 및 정보추구형 등으로 분류된

다(Lee et al., 2012). 몇몇 선행연구들(Kim, 2011; Kim & 
Seo, 2012; Lee et al., 2012)에 의하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사용자는 휴대전화를 주로 친구와 연락을 하고 게임 및 

오락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반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사

용자는 가족과 의사소통 및 정보검색 등에 주로 활용하는 경

향이 있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유형 간에 상

관관계가 존재함에 따라 두 요인을 결합하여 휴대전화 이용

형태를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Kim & Seo, 2012)가 시도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도와 활용유형을 토대로 도출된 집단의 특성을 통해 휴대전

화 이용형태를 한 번에 파악가능하고, 집단을 구분 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각 집단에 적합

한 맞춤형 중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아동의 심리적·행동적 속성은 청소년 및 성인에 비

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동의 휴

대전화 이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 중 아동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주목

할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이다. 아동기는 발

달특성상 부모에게 여전히 의존하는 반면 또래의 영향력

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규명한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 자녀의 올바른 휴대전화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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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태도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자율 등이 보

고되었으며 부모의 감독 및 애정수준이 높고 합리적 설명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았다. 또한 전반적

인 또래관계 및 또래동조성 역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

으며 또래동조성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경

향을 보이고 있다(Chang et al., 2012; Jang, 2011; 
Kamibeppu & Sugiura, 2005; Kim, 2012; Kim & Seo, 
2012; Lee, 2009; Lee et al., 2009).

이상에서 언급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대부분의 연구들은 성인과 중·
고등학생에 초점을 맞춘 반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청소년 및 성인의 개

인성향과 행동특성은 아동기부터 지속되어졌을 가능성이 높

으므로(Jo, 2011),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

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이후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

형을 함께 고려하고 관련된 부모와 또래변인을 탐색한 연구

는 Kim과 Seo(2012), Kim(201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

아보기 어려웠다. 세 번째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전반적

인 또래관계의 질 또는 또래동조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부

모 양육태도의 속성(예: 감독, 애정)에 비해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또래관계의 구체적인 질적 속성

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 관련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모와 더불어 아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래관계 속성에 대한 탐색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휴대전화 활용유형을 결합하여 아

동의 휴대전화 이용형태를 한 번에 파악하고, 휴대전화 이

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질

적인 속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형태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지도방

안을 계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언급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

의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은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는가? 
둘째,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속성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에서 2010
년과 2011년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Youth Panel Surveys: KCYPS)에 참여한 대상 중 

2010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다. 본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교 4～6학

년의 휴대전화 보유율이 81.5%이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휴대전화 의존 증세가 본격화되는 현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을 반영하기 위해서이

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초

등학교 4학년 학생의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2
년 동안 휴대전화 의존도가 동일한 형태를 보인 688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휴대전화 의존도 척도점수를 기준으로 

2010년(1차), 2011년(2차)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위 25% 
이상 집단(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집단), 하위 25% 이하 

집단(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은 집단), 중간 50～75% 미만

인 집단(휴대전화 의존도가 중간인 집단)에 속한 대상을 

선정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 집단구분의 기준은 휴대전

화 의존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Jang & Chae, 
2006; Kim & Kim, 2004)에서 휴대전화 의존과 관련된 척

도점수에 의거해 상위 25%, 하위 25%에 속하는 집단을 

휴대전화 저의존 및 고의존 집단으로 나눈 연구동향을 참

고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

다. 우선 본 연구대상 중 남아는 293명(42.6%), 여아는 

395명(57.4%)로 여아가 다소 많았다. 휴대전화 의존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해 본 결과, 휴대전화 중의존 집단에 속

하는 연구대상은 291명(42.3%)으로 휴대전화 저의존 및 

고의존 집단에 속하는 경우보다 다소 많았다. 휴대전화 저

의존 집단의 평균점수는 7.76(표준편차: 0.77)이고 휴대전

화 중의존 집단의 평균점수는 12.01(표준편차: 1.47)이며 

휴대전화 고의존 집단의 평균점수는 18.76(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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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core 
range

Total Sex

Frequency(%)
Frequency(%)

Male Female

Lowly dependent on mobile phone group 7-9 215(31.3) 112(52.1) 103(47.9)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group 10-14 291(42.3) 109(37.2) 182(62.5)

Highly dependent on mobile phone group 15-28 182(26.5)  72(39.6) 110(60.4)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88)

3.55) 이었다. 전체 연구대상 중 휴대전화 중의존 및 고의

존 집단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χ2=11.76, p<.01).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

는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의존도는 Lee et al.(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총 7개의 문항으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보내게 된다’, ‘휴대

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

것저것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휴대전화가 없으

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

해서 살수 없다’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
점 척도로 구성되며 휴대전화 의존도 척도의 점수범위는 

7～2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휴대전화 의존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값은 .94이었다.

 2) 휴대전화 활용유형

 휴대전화 활용유형 역시 Lee et al.(2002)이 개발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휴대전화 활용유형은 총 9개의 문항으

로, 가족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친구와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게임 및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 등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휴대전화 활용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 요인부하량을 토대로 3개의 요인(오락

적 사용, 가족과 의사소통, 또래와 의사소통)이 도출되었

으며, 요인부하량이 적은 시간보기 항목(문항 9)은 제외되

었다<Table 2 참조>.
따라서 본 연구의 휴대전화 활용유형은 가족과 의사소

통, 또래와 의사소통, 오락적 사용 3가지 하위척도로 이루

어져 있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각 하위

척도별 점수범위는 가족과 의사소통 하위척도의 경우 2～
8점, 또래와 의사소통 하위척도의 경우 2～8점, 오락적 사

용 하위척도의 경우 4～16점이다. 가족과 의사소통, 또래

와 의사소통, 오락적 사용 하위척도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

록 휴대전화를 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오락적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

치도 계수 Cronbach’s 값은 가족과 의사소통 하위척도 

.67, 또래와 의사소통 하위척도 .83, 오락적 사용 하위척도 

.72이었다.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로 

구체적으로 Huh(1999)가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태도 검사는 총 21개의 문항으로 6
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개의 하위척도는 감독(3
문항), 애정(4문항), 합리적 설명(3문항), 비일관성(3문항), 
과잉기대(4문항), 과잉간섭(4문항)이다. 이 하위척도 중 선

행연구들(Cho, 2013; Jang, 2011; Kim, 2012; Kim & Seo, 
2012)을 통해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형태와 관련된 부모 

양육태도 요인을 참고하고 6개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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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Factor 1

(Entertainment)

Factor 2

(Family communication)

Factor 3

(Peer communication)

7) Watching video .821 .103 .007

8) Listening to music .700 .086 .130

6) Taking pictures .647 .341 .002

5) Game & Entertainment .540 -.124 .220

1) Phone-calling with family -.008 .784 .109

2) SMS with family .051 .759 .191

3) Phone-calling with peer .158 .241 .897

4) SMS with peer .140 .151 .872

9) Checking the time .158 .141 .065

<Table 2> The factor analysis result of mobile phone use

를 고려하여 과잉기대 하위요인은 제외하였다. 즉, 선행연

구들에서 휴대전화 의존과 활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양육태도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자율이 제시되

며 부모의 과잉기대와 과잉간섭 간의 상관관계(r=.69)가 

다른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보다 높았으므로 부모의 과

잉기대를 제외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

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하위

척도 문항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점

수범위는 감독 하위척도의 경우 3∼12점, 애정 하위척도의 

경우 4∼16점, 합리적 설명은 3∼12점, 비일관성 3∼12점, 
과잉간섭 4∼1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부모의 감

독 및 애정수준과 합리적 설명을 하는 정도가 높고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간섭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

다.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값은 감

독 하위척도 .70, 애정 하위척도 .80, 합리적 설명 하위척도 

.75, 비일관성 하위척도 .66, 과잉간섭 하위척도 .68이었다.

4) 또래관계

아동의 또래관계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또래애착 척도의 하위척도(as 
cited in Hwang, 2010), 즉 의사소통(3문항), 신뢰(3문항), 
비소외감(3문항)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며, 비소외감을 제외한 의사소통과 신뢰 하위척도

에 대해 역채점을 수행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점수범위는 

모두 3∼12점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또래와의 

의사소통 및 신뢰수준이 높고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

은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값은 의사소통 하위척도 .83, 신뢰 하위척도 

.81, 비소외감 하위척도 .68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과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선정된 휴대

전화 활용유형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varimax 방식의 직

각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연구문제 1의 경

우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을 동시에 고려하

여 이용형태를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

분석 시,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 절

차를 따랐으며(as cited in Kim, 2011), 1단계에서는 Wards
의 계층적 군집분석을, 2단계에서는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

법인 K-평균 군집분석을 적용하였다. 그 후, 군집분석 결과 

제시된 군집 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군집요인(휴대전

화 의존도, 휴대전화 활용유형)의 표준점수에 대한 일원변

량분석(One-way ANOVA)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유형에 따라 분류된 집단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

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속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실

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의 

범주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며, 종속변인의 범주 수에 따라 

이항형(2개의 범주)과 다항형(3개 이상의 범주)으로 나누

어진다(Hong, 2005). 본 연구의 경우 종속변인의 범주가 

4개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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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stics
    Variables Score Range Total score 

means(SD)
Item Score 

means(SD)
Mobile phone dependency 7～28 12.47(3.68) 1.78(0.66)

Type of mobile phone use

Family communication 2～8 10.25(2.89) 3.54(0.56)

Peer Communication 2～8 6.93(1.30) 3.46(0.67)

Entertainment 4～16 7.10(1.13) 2.56(0.73)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3～12 10.27(1.78) 3.42(0.59)

Love 4～16 13.35(2.40) 3.33(0.60)

Resonable explanation 3～12 9.59(2.02) 3.19(0.67)

Inconsistency 3～12 7.46(2.32) 2.48(0.77)

Over-involvement 4～16 9.58(2.77) 2.39(0.69)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3～12 9.26(1.92) 3.08(0.64)

Trust 3～12 9.38(1.95) 3.12(0.65)

Sense of non-alienation 3～12 8.98(2.27) 2.95(0.75)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688)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측정변인인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활용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관계 속성의 평균과 표준편

차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휴대전화 의존도의 평균은 12.47이며 4점 척도 문

항평균 점수로 전환하면 1.78로 휴대전화 의존도는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활용유형 중 가족 간의 

의사소통 평균은 10.25(4점 문항평균 점수: 3.54)로 또래

와 의사소통 6.93(4점 문항평균 점수: 3.46), 오락적 사용 

7.10(4점 문항평균 점수: 2.56)에 비해 4점 문항 평균점수

를 고려해 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 양육태도의 

경우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간섭의 평균

은 각각 10.27(4점 문항평균 점수: 3.42), 13.35(4점 문항

평균 점수: 3.33), 9.59(4점 문항평균 점수: 3.19), 7.46(4점 

문항평균 점수: 2.48), 9.58(4점 문항평균 점수: 2.39)로 4
점 문항 평균점수를 고려해 볼 때, 감독 및 애정, 합리적 

설명 수준은 비교적 높았으며 비일관성, 과잉간섭 수준은 

3점 미만으로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또래관계의 

경우 의사소통, 신뢰, 비소외감은 각각 9.26(4점 문항평균 

점수: 3.08), 9.38(4점 문항평균 점수: 3.12), 8.98(4점 문항

평균 점수: 2.95)로 4점 문항 평균점수를 고려해 볼 때, 비

소외감 수준은 두 하위척도에 비해 다소 낮았다.

2.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형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되는지 알

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가족과 의사소

통, 또래와 의사소통, 오락적 사용)을 군집변인으로 하고 

2단계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종 4개의 군집이 확인되

었다. 각 군집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4개의 군집별로 군

집요인의 점수를 표준화한 값(평균=0, 표준편차=1)에 대

해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Table 4 참조>, 휴대전화 의

존도 및 활용유형에 있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4개의 군집별로 군집요인의 차이분석에서 제시된 특성

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군집 1은 연구대상의 

17.2%(118명)으로 가장 적은 수의 아동이 속해있다. 이 

군집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고 휴대전화를 주로 또

래와 의사소통과 오락 목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으로 ‘고의

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연

구대상의 21.2%(146명)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중간 정도

이며 휴대전화를 또래와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정도가 비

교적 높은 반면 가족과 의사소통과 오락적 용도로 휴대전

화를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보인다. 따
라서 이 집단은 ‘중의존・또래사교형’으로 명명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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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factors 

Cluster 1
(n=118)

Cluster 2
(n=146)

Cluster 3
(n=282)

Cluster 4
(n=142)

F SchefféHighly dependent on 
mobile phone·peer 

communication/entert
ainment oriented type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peer communication

oriented type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multi-use
oriented type

Lowly dependent on
mobile phone

·family 
communication 
oriented type

Mobile phone 
dependency 1.61 -0.24 -0.29 -0.51 276,67***

a>b,c,d
b>d
c>d

Type of 
mobile 
phone 
use

Family 
communicatio

n
-1.02 -1.48 0.20 0.58 374.54*** d>a,b,c

c>a,b

Peer 
Communicati

on
0.45  0.31 0.58 -1.22 235.75*** c>d a>d

Entertainment  0.89 -0.55 0.22 -0.73 104.35*** a>b,c,d
c>b,d

주) 사후검증(scheffé)에서 a=군집 1, b=군집 2, c=군집 3, d=군집 4를 의미하며 p < .05 수준에서 유의
***p < .001

<Table 4> The cluster analysis result and comparison of cluster factor z-scores
(N=688)

다. 군집 3은 연구대상의 40.9%(282명)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전화 의존도가 중간정도이고 다른 집단에 비해 휴대

전화를 가족과 의사소통, 또래와 의사소통, 오락적 사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높다. 따라서 이 집단은 

‘중의존・다활용형’으로 명명되었다. 군집 4는 연구대상

의 20.6%(142명)로 휴대전화 의존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휴대전화를 가족과 의사소통에 활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반면 또래와 의사소통 및 오락적 용도로 

활용하는 정도는 가장 낮았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 이 

집단은 ‘저의존・가족소통형’으로 명명되었다.
한편 4개의 군집별로 성별 분포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4개의 집단에 있어 남아와 여아의 수는 통계적으

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χ2=7.56, p=.056).

3.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태도와 또래관계 속성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집단을 구분하는

데 있어 어떠한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인의 범주 중 기준범주를 정하고 나머지 범주들(비교범

주)과 각각의 쌍(pair)을 만들어 독립변인의 영향을 비교

하는 형태로 수행된다(Hong, 2005). 독립변인의 영향은 

Wald의 통계량과 B값의 부호를 통해 파악가능하다. Wald 
값은 B값을 표준오차로 나눈 값의 제곱으로 이 값은 자유

도 1인 χ2
분포를 따른다. 로지스틱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

성 검증은 χ2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Wald 검증

이라고 한다. 따라서 Wald 값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따라 

독립변인 영향력의 존재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B값의 부

호는 독립변인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준범주와 비교범주에 

속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B값의 부호

가 ‘-’인 경우 독립변인 수준이 높을수록 기준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부호가 ‘+’인 경우 독립변인의 수준이 높을

수록 비교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Hong, 
2005).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able 5>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아동의 휴

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집단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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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B S.E. Wald

Reference group Comparison group

Lowly dependent on
mobile phone

·family communication 
oriented type

Highly dependent on 
mobile phone·peer 

communication/enterta
inment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136 .083 2.685* 
Love -.063 .079  .636 

Resonable explanation -.017 .082  .043 
Inconsistency .024 .071  .114 

Over-involvement  .232 .092  6.359***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12 .108 1.075 
Trust .074 .105  .497 

   Sense of non-alienation -.129 .058 4.947*

Lowly dependent on
mobile phone

·family communication 
oriented type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peer communication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038 .077 .244 
Love -.116 .073 2.525 

Resonable explanation  .011 .076 .021 
Inconsistency -.015 .067 .050 

Over-involvement .151 .065 5.397**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91 .069 7.662***  
Trust .024 .095 .064 

   Sense of non-alienation -.127 .058 4.795*

Lowly dependent on
mobile phone

·family communication 
oriented type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multi-use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029 .072 .162 
Love .158 .067 5.561**  

Resonable explanation .081 .069 1.378 
Inconsistency -.067 .057 1.382 

Over-involvement -.011 .056 .039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39 .059 5.550**  
Trust .085 .086 .977 

   Sense of non-alienation -.027 .050 .292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peer communication

oriented type

Highly dependent on 
mobile phone·peer 

communication/enterta
inment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060 .078 .592 
Love  .073 .074 .973 

Resonable explanation  .006 .080 .006 
Inconsistency  .036 .070 .264 

Over-involvement  .155 .058 7.142***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04 .105 .981 
Trust .050 .102 .240 

   Sense of non-alienation -.128 .058 4.870*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peer communication

oriented type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multi-use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065 .066 .970 
Love .025 .061 .168 

Resonable explanation -.068 .067 1.030 
Inconsistency .067 .057 1.382 

Over-involvement -.049 .048 1.042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191 .086 4.933* 

Trust -.057 .083 .472 

Sense of non-alienation -.016 .050 .102 

Moderately
dependent on
mobile phone 

·multi-use
oriented type

Highly dependent on 
mobile phone·peer 

communication/enterta
inment oriented type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Supervision -.126 .069 3.335* 
Love  .098 .067 2.139 

Resonable explanation -.063 .072 .766 
Inconsistency  .103 .061 2.851 

Over-involvement  .106 .061 3.020 

Peer 
relationships

Communication  .013 .096  018 

Trust -.007 .092 .006 

   Sense of non-alienation -.123 .068 3.272* 

<Table 5> The logistic regression of children’s phone dependency and use groups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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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감독, 과잉간섭, 애정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모

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저의존・가족소통형’ 및 ‘중의

존・다활용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고의존・또래사교/
오락지향형’ 집단보다 높았다. 또한 부모의 과잉간섭수준

이 높을수록 ‘고의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저의존・가족소통형’ 및 ‘중의존・또래사교형’ 
집단보다 높았다. 그리고 부모의 과잉간섭수준은 ‘저의

존・가족소통형’ 및 ‘중의존・또래사교형’에 있어서도 차

이가 있었는데, 부모의 과잉간섭수준이 높을수록 ‘중의

존・또래사교형’에 속할 가능성이 ‘저의존・가족소통형’ 
보다 높았다. 따라서 부모의 과잉간섭수준은 휴대전화 의

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의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
과 ‘중의존・또래사교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

다. 부모의 애정은 ‘저의존・가족소통형’과 ‘중의존・다활

용형’ 집단을 구분짓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애정

수준이 높을수록 ‘중의존・다활용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저의존・가족소통형’ 집단보다 높았다.
한편 또래관계의 하위요인 중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집단구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비소외감과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의존・가족소통

형’ 집단이 ‘고의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 및 ‘중의존・
또래사교형’ 집단에 비해 아동이 또래로부터 비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고의존・또래사교/오
락지향형’ 및 ‘중의존・또래사교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저의존・가족소통형’ 보다 높은 것으로 재서술될 수 

있다. 또한 또래로부터 비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

록 ‘고의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 집단에 비해 ‘중의

존・또래사교형’과 ‘중의존・다활용형’ 집단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아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은 ‘고의존・또래사교/오
락지향형’ 집단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래와의 의사소통은 ‘중의존・또래사교형’ 및 ‘중의존・다

활용형’ 집단과 ‘저의존・가족소통형’ 집단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또래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중의존・또

래사교형’과 ‘중의존・다활용형’ 에 속할 가능성이 ‘저의

존・가족소통형’ 집단에 비해 높았다. 마지막으로, 또래와 

의사소통 수준은 ‘중의존・또래사교형’ 집단이 ‘중의존・
다활용형’ 집단에 비해 높게 제시됨으로써 또래와의 의사

소통은 ‘중의존・또래사교형’ 집단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 중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이용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

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논의하고 향후 아동을 대상으

로 휴대전화 관련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고려해야 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 제시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이 어떠한 형태로 구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4개의 집단(‘고의존·또래사

교/오락지향형’, ‘중의존·또래사교형’, ‘중의존·다활용형’, 
‘저의존·가족소통형’)이 도출되었다. 또한 휴대전화 의존

도에 따라 휴대전화 활용유형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우선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경우 오락을 위해 휴

대전화를 사용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또래와 의사소

통을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정도는 두 번째로 높았

던 반면 가족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가

장 낮은 집단의 경우 가족과 의사소통을 위해 휴대전화

를 이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휴대전화 

고의존 집단과 저의존 집단 간에 휴대전화 이용형태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전화 고

의존 집단이 오락과 또래와 상호작용에 대한 동기가 높

으며 휴대전화 저의존 집단이 가족과 의사소통 및 정보

검색 등에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et al., 2012) 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또래사교와 오락적 용도 외, 휴대전화를 가족과 의

사소통에 활용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난 Kim과 

Seo(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Kim과 Seo(2012)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한국 아

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

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

분하였다. 반면 Kim과 Seo(2012) 연구의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이 ‘저의존·저활용형’, ‘중의존·오락

형’, ‘중의존·소통형’, ‘고의존·다목적형’으로 구분됨으로

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범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와 

Kim과 Seo(2012)가 수행한 연구결과의 불일치는 연구대

상 선정방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Kim
과 Seo(2012)의 연구대상은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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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1,609명)으로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학생이 초등학교 5
학년이 되었을 때에도 휴대전화 의존도가 동일한 경우로 

연구대상(688명)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휴대

전화 의존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능하며, 최소 2년 동

안 휴대전화 의존도가 일관된 경향을 보인 연구대상과 

특정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측정한 대상을 비교할 

경우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있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집단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

육태도와 또래관계 속성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감독, 애
정, 과잉간섭과 또래로부터의 소외감, 의사소통으로 나

타났다. 우선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영

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으며 가족과 

의사소통 수준이 높은 ‘저의존・가족소통형’과 ‘중의

존・다활용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
면 부모의 과잉간섭은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은 집단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는데, 즉, 부모의 과

잉간섭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으며 휴대

전화를 또래와 의사소통 및 오락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

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

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낮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

동에 대해 과잉간섭하거나 제재를 많이 가할수록 휴대전

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Jang, 2011; 
Kim, 2012; Kim & Seo, 2012; Lee et al., 2009)의 결과

와 일관된다. 즉,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점(Crouter et al., 
1990)을 고려해 볼 때, 부모의 감독수준이 높을수록 자

녀가 휴대전화를 과도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쉽게 예측될 수 있다. 또한 주도성이 증가하는 아동기에 

자녀의 흥미나 독립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관여는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적대적 감정과 좌

절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휴대전

화를 매개체로 또래와 의사소통 및 오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애정은 ‘저의존・가족소통형’과 ‘중의존・

다활용형’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부모의 애정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며 휴

대전화를 가족과 의사소통 외, 또래와 의사소통 및 오락적 

용도로 활용하는 ‘중의존・다활용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

았다. 즉, 부모의 애정은 휴대전화 의존도에 영향을 주기

보다 휴대전화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집단에서 휴대전화 

활용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부모의 애정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특성을 내포

한다는 점(Huh, 1999)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자녀의 부모는 애정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와의 의사소통 및 오락적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녀의 요구를 존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설명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모 양육태도 외, 또래로부터의 소외

감과 의사소통 또한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높을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

은 ‘고의존·또래사교/오락지향형’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

록 휴대전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Chang et al.(2012) 및 Griffiths(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한편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휴대전화

를 또래와 의사소통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오락

적 용도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아동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며 사회적 기

술이 부족한 경우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통해 친구와 의사

소통을 하거나 게임 등을 함으로써 현실을 도피하거나 외

로움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Lee, 
2008)의 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또래관계의 속성 중 또래와 의사소통은 휴대전화를 주

로 또래와의 교류에 활용하는 집단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또래와 의사소통척도는 일

상생활에서 아동이 또래와 자신의 의견, 생각을 교류하는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또래와 의사소통 수

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를 또래와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

용하는 반면 휴대전화 의존도가 중간정도에 속하는 ‘중의

존・또래사교형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래와 의

사소통은 또래와 교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

써 또래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수단이 되므로, 또래와 의사

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또래와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를 주로 또래와 의사소통에 사용함으로

써 오락적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휴대전화 의

존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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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할 경

우 고려해야 될 점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이 학교를 중

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다수의 부모

가 자녀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구입하

나, 자녀가 휴대전화를 또래와 의사소통 및 오락적 사용으

로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정하거나 

정해진 시간 외, 휴대전화를 자녀와 합의 하 부모가 보관

하는 등의 구체적인 감독방법을 교육내용에 포함할 필요

가 있다. 더불어 아동기부터 올바른 미디어 사용습관과 관

련된 교육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기의 휴대전화 및 인터

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또래

관계가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

과를 고려하여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조장하는 체험활

동, 또래관계 및 사회적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학교현장과 

지역 아동관련 기관(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운

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의존도와 활용형

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집단을 구분하고 이러한 집단구분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또래관계의 구체적 

속성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추
후연구에서는 아동기에 국한되어 자료를 수집한 본 연구

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휴대전화 

의존도 및 활용유형을 종단적으로 추적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형태와 관련된 가족 및 학교․지역사회 변인을 통합

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으로 휴대전화 의존도 및 이용형태를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아동의 휴대전화 의존도, 휴대전화 활용유형, 
부모 양육태도,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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